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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섬유 기관 뭉쳤다
직물/패션 연계 활동을 통한 대구 섬유산업 활성화 추진

- 지역 직물과 패션의 상생 협력 모델 발굴 -

 한국섬유마케팅센터(이사장 황화섭, 이하 KTC),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경섬유직물공업
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지역의 직물과 패션 판매 활성화를 위한 Cluster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마케팅 Tool 도출 및 고유영역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자 ‘섬유패션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섬유패션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구 섬유산업 르네상스 전략’과 연계해 지역에서 생
산되는 직물과 패션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Cluster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매
출 확대와 섬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4개 기관은 대구산 소재를 접목한 지역 디자이너 패션 의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오
프라인 판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회는 총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
업 전개에 나선다.

[섬유패션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Model]

 1단계에서는 2026년 PID 전시회 기간에 ‘직물과 패션 만남전’을 개최하고 디자이너 선
정 및 온·오프 라인 판매 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직물·패션 활용 의류 및 소재의 해외 마
케팅 전략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대구 지역 디자이너 그룹과 패션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직물과 패션 연계 
사업에 참가 섬유·패션 기업을 늘리고, 대구산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확장하
고, 3단계에서는 소재, 디자이너, 패션 업체가 협업하는 공동체를 구축해 ‘대구산 직물과 
패션 제품’ 공동 브랜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각 기관별 역할을 보면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디자이너 선별과 온·오프 라인 판
매 전략을 대경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은 소재업체 선별 및 참여를 독려하고 KTC는 직물·
패션 활용 의류 및 소재의 마케팅을 해외지사 쇼룸과 참가 전시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각 기관의 니즈에 맞는 시장 정보, 소재개발, 
봉제 지원을 주도하며 단계별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2026년 3월 4일부터 개최되는 PID 전시회 기간 중에 지역 소재를 100% 활용한 패션제
품을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행사를 통하여 관련 업계 및 일반인에게 지역 소재·패션의 
우수성을 선보이고자 한다. 행사에 소개된 패션제품은 온·오프 라인 판매 네트워크를 통
하여 판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더 많은 지역 직물업체와 패션 전문가 참여 확
대를 유도하여 K-Fashion과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 모델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PID 전시회 이후에도 지역 생산 소재·패션제품과 새롭게 개발되는 소재는 KTC 
쇼룸에 상설 비치하여 관심있는 패션디자이너가 쉽게 지역 생산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직물·패션 연계 사업은 단순 전시를 넘어 판매와 브랜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모델”이라며 “대구 섬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